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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는 2019.5.15.(수) 제9차 정례회의를

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삼성전자(주)

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

ㅇ 삼성증권(주), 한국투자증권(주), 미래에셋대우(주) 및 신한금융투자(주)에

대하여 12억 3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

ㅇ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

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

1. 종전 과징금 부과: 2008.4.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차명계좌

□ 지난 2018.4.12. 금융위원회는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

법률」(1997.12.31. 법률 제5493호, 이하 “금융실명법”), 법제처의

2018.2.12.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.2.19.~3.9. 검사결과

등에 따라,

ㅇ 2008.4.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

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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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993.8.12.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(이하

“긴급명령”)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(27개)의 금융자산에

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등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

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(4개사)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

합계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

2. 금번 과징금 부과: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

□ 위 과징금 부과 후인 2018.8. 금융감독원은 이건희의「자본시장 및
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 위반혐의 조사과정

에서 2008.4.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(427개)를 추가로 발견

하였음

< 경과 >

➊ 2017.11. 금융감독원은 2008.4. 특검 당시 밝혀지고 2017.10. 국감

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의 자본시장법상

보고의무* 위반혐의를 인지하였고,

*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(5% 이상)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

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(동법 제147조)

➋ 2018.5.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.4.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

차명계좌(400개)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,

➌ 2018.8.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(37개)를 추가로

발견하여 총 427개 계좌*를 확인하였음

* 이건희측 제출(400개) + 금감원 추가 발견(37개) - 2008.4. 특검 당시

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중복계좌(10개) = 427개

➡ 위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

대상인 1993.8.12.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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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19.1.24.~1.28.

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르면,

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

계좌(9개)의 1993.8.12.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천 9백만원임

<증권사별 차명계좌의 ‘93.8.12. 당시 자산금액 현황>

(단위 : 억원)

회사명(계좌수) 삼성(1개) 한투(3개) 미래(3개) 신한(2개) 합계(9개)

보유자산금액 0.63 7.25 5.81 8.80 22.49

□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

가액의 50%를 과징금으로, 미납 과징금의 10%를 가산금으로

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천 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

<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>

(단위 : 억원)

회사명(계좌수) 삼성(1개) 한투(3개) 미래(3개) 신한(2개) 합계(9개)

과징금 부과금액 0.35 3.99 3.19 4.84 12.37

□ 긴급명령 제5조,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, 법제처의 2018.2.12.자

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

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

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

하기로 의결하였음


